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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지역 주도 RISE 성과관리 가동… 

“인재양성 넘어 정주까지”
- ‘앵커(ANCHOR) 체계’ 전환 가속화… 대학-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 구축

- 13개 대학과 머리 맞대… 지자체 주도 자율지표 중심으로 재편

대전테크노파크(원장 김우연, 이하 대전TP)는 지난 29일 대전광역시 

및 13개 대학 RISE 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RISE 성과관

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핵심 의제는 RISE 재구조화에 대응한 ‘성과관리 지

표 개편안’심의·의결이다. 이번 개편은 RISE체계의 핵심인 ‘앵커

(ANCHOR)’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을 중심으로 한 성과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교육부 공통성과지표에 따른 자율지표 재

배치 ▲연차별 달성 목표 현실화 ▲대학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표 구

체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전TP는 기존 정부 중심 평가를 넘어 지자체 자율성과지표 

중심의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와 대학 특성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지역 주도형 성과관리’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기존의 분절형 사업 구조를 지역 성장 중심의 앵커사업으로 

재편, ‘인재 양성’이 곧바로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선

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했다. 대전시 역시 대학들이 본연의 역할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재 양성 중심의 

투명하고 청렴한 사업비 집행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이번 성과지표 개편은 대전 지역 대학이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며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RISE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가 대전

에 정착하고 성장을 이어가는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